
제 62호 출석 체 크 하기

저희 대학에는 출석 체크는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얼마나 다행인지 모

릅니다. 왜냐하면 저는 출석 체크를 매 수업마다 일일이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

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출석 체크를 매 강의마다 하지 않고 지난 호에 말

씀드린 100% 출석 조건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? 과목과 수강생 수에 따라

다른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듯이, 여기에 소개되는 방법은 수강생

이 50명 이내의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.

1. 첫 이 삼 주 동안 매 수업 시간에 대여섯 학생의 이름을 돌아가며 불러 체크한

다.

이 때, 교수님은 이름과 학생의 얼굴을 연관시키려고 (학생의 이름을 외우려고)

애쓰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줍니다. 사실 노력을 하면 적어도 서 너 명 정도

는 그 수업 시간 동안만이라도 외우게 됩니다. 학생들의 특징과 학생들이 앉은 자

리의 위치와 이름을 연결하면 기억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이름

이 기억나는 학생의 이름을 강의 중에 가끔씩 부릅니다. 틀려도 괜찮습니다. 교수

님께서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려고 노력한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

1- 2 주안에 이십 명 정도 이름을 알게되면 희한하게도 학생들은 교수님께서 모든

학생들의 이름을 외우고 있다고 지레짐작하게 됩니다. 강의실이 "익명의 모임"이

아닐 경우 학생들은 "땡땡이"치기 어렵게 됩니다.

2. 첫 이 삼 주 동안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 학생 수를 세어보고 수강생 수보다 적

으면 빈 종이를 돌려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내게 한다.

결석을 예사로 해오던 풍토에 젖어 있는 학생들은 교수님께서 "설마, 100% 출석

조건을 그대로 이행하시지는 않겠지." 또는, "한번 빠졌다고 F 주시겠나" 미심쩍

어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안일한 생각을 재빨리 없애야 합니다. 저는 100% 출석

조건을 정말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여 주기 위해 종이를 돌리면서 "지

난 학기에는 100% 출석 조건에 걸린 학생 한 명에게 F를 줬는데..."하고 혼자 말

비슷하게, 그러나 학생들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말합니다. (물론 사실입니다.)

3. 첫 삼 사 주 동안 "일분 퀴즈"(새시대 교수법 p .164)를 매주 한번 정도 치른

다.

출석체크하기 위해 빈 종이를 돌려 이름을 써내게 하는 방법은 "불신"을 전제로

합니다. 따라서 학생들과 교수님의 관계가 적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. 그래

서 "일분 퀴즈"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얻는 이득과 동시에 출석체크가 됨으로 일석

이조 효과를 보게 됩니다.



4. 일 이 주에 한번씩 예고 없이 치르는 (surprise ) 퀴즈를 준다.

이럴 경우, 퀴즈의 일차적 목표를 정하셔야 합니다. 만약 출석점검이 주목적일

경우 퀴즈는 5분 이내에 치를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. 간단한 퀴즈일수록 채점

하는데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.

5. 얼굴과 이름을 매치 못한 학생의 이름 하나정도 수업 중에 불러본다.

"김 아무개 학생 어디에 있나요?"하고 강의실을 둘러보면서 불러봅니다. 이 행동

도 일석이조 효과를 냅니다. 학생들은 "교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챙기신다

"는 좋은 느낌을 받는 동시 "어휴, 수업 빼 먹으면 안되겠네"하고 다짐하게 될 것

입니다. 수업시간에 부를 학생의 이름을 미리 정해 놓으시면 강의 도중 이름을 선

택해야할 부담이 없어집니다.

첫 삼 주정도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석체크를 하시면 학생

들은 그 수업은 빠지지 않는 습관이 붙게 됩니다. 그러면 삼 사주 후부터는 출석

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. 하지만 출석에 대해 방심하시지는

마십시오. 학기 중간쯤 학생들이 한 두 명 슬쩍 빠질 때 교수님께서 모르시거나

모른 척하시면 수업계약서의 위력이 급속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사전 허락

없이 결석한 학생이 있으면 반드시 학생을 불러 이유를 물어봐야 합니다.

< <잔소리 코너> >

학생들이 수업을 빠지지 않고 출석하지만 만약 강의 내용이 "별 볼일" 없다면

100% 출석 조건은 금방 "쥐와 고양이" 게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. 이럴

경우 학생들은 별 이상한 결석 사유를 제출할 것입니다. 학기 중간에 할머니, 할

아버지 사망률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, 장례식 참석하기 위해 급히 집에 가야한다

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입니다. 따라서 위에 제시된 방법들이 얄팍한 "꿍수"

나 저질의 심리전으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수님의 진정한 노력이 뒷받침되

어야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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